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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공중의 의제 일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제설정이론을 통
해 분석하였다.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 변인 중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에 주목하였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관찰되는 뉴스 소비 
패턴과 의제설정 효과의 결과로서 공중의제 일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뉴스 소비 패턴은 많은 뉴스 채널을 이용한다는 것과 수시·선
별적으로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뉴스 소비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간 의제 일치도를 비교하여 뉴스 소비 패턴
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뉴스 소비 패턴으로서 이용하는 뉴스 채널
의 조합을 이용해 채널 레퍼토리를 도출하여 레퍼토리 별 의제 일치도를 
분석하였고, 집단 의제 일치도와 더불어 집단을 이루는 개인의 이슈 인식
을 함께 살펴 오늘날의 공중의제 일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뉴스 소비 패턴이 뉴스관의 변화와 연동하는
지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가 뉴스를 소비할 때 여
러 뉴스 채널을 이용하고 수시·선별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뉴스 소비 패턴은 집단의 의제 일치도를 높
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는 개인
ii 
 
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 이슈의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이 이용하
는 뉴스 채널 수가 많을수록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 이슈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뉴스 채널 레퍼토리는 지상파TV 중심 중이용군, 종편 TV 
+ 신문 혼합형, 포털 중심 경이용군, UGC + 포털 이용군 등 4가지 이용
군으로 분류 되었으며, UGC + 포털 중심 이용군의 의제 일치도가 가장 
높게, 포털 중심 경이용군의 의제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종
편 TV +신문 혼합형의 뉴스관이 다른 이용군보다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많은 뉴스 채널을 이용하고, 짧은 
시간을 수시로 이용해 주요 뉴스를 선별적으로 접하는 오늘날의 뉴스 소
비 패턴은 공중의제 일치와 다소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뉴스 소비 패턴에 따른 공중의제 일치는 개인의 의제 단순화 현상에 의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슈 인식의 확장 안에서 이루어진 주요 사회 의
제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의제 일치, 의제 설정, 뉴스 소비, 멀티 뉴스 채널, 수시·선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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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되는가. 콥과 엘더
(Cobb & Elder, 1971)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것
이 공중의제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제의 지위를 얻는 과정을 통
해 해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중이 합의
를 통해 공중의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중의
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며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이 사회 문제
를 이슈로 인식하게 되는 시발점은 미디어이다. 그래서 미디어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며 공중의제의 형성을 유도하는 의제설정의 기능을 
가진다고도 한다.  
이 미디어를 둘러싼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다
양한 뉴스 미디어에 의해 24시간 뉴스가 제공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보고가 잇따랐으며
(김영주·정재민, 2010), 따라서 뉴스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습
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Lee & Lee, 2013). 
이것은 곧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중의제가 점점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는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하승태·조의현, 2008). 사회의 여러 축에서 
갈등은 격화되고 시민들은 점점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져 간
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 상황에서 이러한 의제 일치 현상을 선뜻 이해
하기 어렵다. 하승태 등(2008)은 이러한 의제 일치 현상을 집단 차원에




지만 개개인이 공통적으로 사회의 주요 이슈만을 알고 또 중요하게 인식
하여 나타나는 의제 일치라고 한다면 일치(consensus)라기 보다는 공중
의 단순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공중을 이루는 
개인들이 사회 의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의제 일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의제 일치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뉴스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뉴스 소비 패턴의 질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미디어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일련의 연쇄적 변화를 일으켰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 기기의 혁신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디어 망이 확장되고 있다. 이로써 뉴스 소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졌다. 또한 확장된 미디어 망 속에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TV 
채널이 증가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방송사가 늘어났으며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독립 언론사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는 포
털, SNS 등 뉴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겼으며, 인터넷 미디
어 이용자들은 프로슈머(prosumer)로서 뉴스를 생산 및 편집하여 제공
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사를 소비할 수 있는 스크린 및 창
구가 많아져 이용자의 뉴스 소비 경로의 선택 폭이 커졌고, 이용자는 미
디어를 다중적으로 접하고 있다. 또한 포털이 뉴스 미디어로서 떠오르면
서 뉴스 기사의 패키지가 해체되었다. TV 뉴스 프로그램이나 종합 일간
지 등 패키지로 소비되던 뉴스가 기사 단위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뉴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못지않게 이용자가 어떻게 
기사를 소비하는지가 뉴스 정보 전달에 있어 중요해졌다. 다변화한 미디





따라서 본 연구는 공중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뉴스 소
비 패턴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
적 변인 중 이용자 변인, 그 중에사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이 공중의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
중의 의제 일치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의 원인을 다변화한 이용자의 뉴
스 소비 패턴에서 찾고, 의제 일치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기존의 미디어 즉, 뉴스 생산자의 역할
에 무게를 둔 내용 중심(content based)의 관점이 아닌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과정 중심의(attention based) 관점에서 
의제설정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다시말해, 의제설정 과정에서 수용
자가 미디어를 통해 이슈를 받아들이는 과정 즉 뉴스 소비 패턴에 주목
하였다. 둘째,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뉴스 소비 패턴을 파악하
기 위해 뉴스 소비 시간, 이용하는 미디어 유형 등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
한 요소들보다 세분화하여 채널 개념을 이용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셋
째, 이러한 뉴스 소비 패턴이 공중의 의제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
어 개인 차원의 이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의제설정이론 
 
공중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요인으로 미디어를 들 수 있다(Lasorsa 
& Wanta, 1990). 특히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공중의 문제 인식에 미치
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의제설정이론
(agenda setting theory)이다(차동필, 2002). 
의제설정이론은 미디어 이론들 가운데 체계성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이론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로서 채플 힐(Chapel Hill)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매콤과 쇼(McCombs & Shaw, 1972)는 1968년 미국 대통
령 선거 당시 미디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들과 채플 힐 지역의 유권
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비교했다. 그 결과 미디어 의제
와 공중 의제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쇼와 매콤(Shaw 
& McCombs, 1977)은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시행했다. 세 번의 패널 인터뷰와 신문, TV 뉴스 내용의 시
차 상관 관계를 통해 미디어 의제가 공중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 
관계를 밝혀냈다. 이후에도 의제설정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은 꾸
준히 나타났다(반현, 2007; McCombs, 1997).  
전통적 의제설정연구(1차 의제설정)는 관점의 변화를 거듭하며 진화
했다. 2차 의제설정이라고 불리는 속성의제설정(attribute agenda setting)
과 수용자의 능동성에 더 주목한 의제 형성(agenda building) 및 의제 
융합(agenda melding) 관점이 등장했으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의제 파





그 중에서 전통적 의제설정(1차 의제설정)과 속성의제설정(2차 의제
설정)은 의제설정 과정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
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미디어의제의 차원에 차이가 있다(반현·최원석 
·신성혜, 2004). 이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의제가 공중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형적 인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의제(agenda) 개념에
서 둘로 나뉜다. 미디어 의제는 특정 이슈나 대상뿐 아니라 그 이슈나 대
상에 대한 논조(tone)를 포함한다(McCombs, 1997). 일찍이 코헨
(Cohen, 1963)이 강조했던 것처럼 “뉴스미디어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
할지를 알려주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에 관해 생각
할지를 말해준다” . 즉 전통적 의제설정이론은 공중이 주목하고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특정 이슈 또는 대상 차원의 의제,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할지(what to think about)를 상정하는 뉴스미디어 기능을 강조했다. 한
편, 속성의제설정은 뉴스미디어의 특정 이슈나 대상에 대한 ‘관점’이 
공중에게 전이되어 공중이 특정 사안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what to think)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McCombs, 2004). 이
슈나 대상의 특정 부분, 즉 속성(attribute) 차원에서 뉴스 미디어의 의
                                           
1 전통적 의제설정이론에서 미디어의 기능에 무게가 실렸다면, 그 이후에는 능동
적인 수용자를 전제로 한 의제설정 모델이 제시되었다. 의제 형성(agenda 
building) 접근은 개인 차원의 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로 어떤 이슈의 속성과 쟁점 제기자 그리고 이슈 활성화를 발생시키는 격발
장치 등에 의해 의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중
요하고 보는 시각이다(Cobb & Elder, 1983; 김성태 · 이영환. 2006에서 재인
용). 의제 융합(agenda melding) 모델은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집단의 의제를 
파악하면서 집단 안 구성원들과 연대감이 증폭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의제를 설
정하는 주체로서 미디어뿐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을 포함한다(Shaw, McCombs, 
Weaver & Hamm, 1999). 의제 파급(agenda rippling)과 역의제설정(reserved 
agenda setting) 모델은 인터넷의 상호 작용성이라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등
장한 능동적 수용자들에 의해서 의제설정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매스 미디어로부터 수용자에게 흐르던 의제의 흐름이 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제설정 기능을 강조하고 나아가 속성의제설정 효과로서 공중이 특정 이
슈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의 본질은 공중이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태
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 무엇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지 인식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쇼와 마틴(Shaw & Martin, 1992)은 뉴
스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수용자의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쟁점 사안에 대해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 극복과 의견 
조정을 유도하는 미디어 순기능의 한 측면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정 이
슈에 대한 공중의 태도나 인식은 미디어의 일방적인 의제 전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측면에서의 능동적인 정보 처리를 바탕으
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의제설정은 미디어가 제시
하는 방향대로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 즉 찬성 또는 반대
하는 태도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지적 측면에서 공중들이 머
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의제를 상정하는 것이다(하승태, 2014).  
의제설정의 효과는 미디어의제의 현저성이 공중의제로 전이되는 것
이다. 사회의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미디어에 실리는 이슈, 그 중에서도 
미디어에서 현저하게 다루어진 이슈들을 공중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수용자는 미디어에 실린 이슈들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 중에
서 현저하게 노출된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차동
필, 2002; 차희원, 2004). 이러한 의제설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미디어 요인과 수용자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의제설정이론에 따
르면, 미디어는 특정 사안을 게재 위치나 순서 등으로 강조하거나 반복적
으로 다룸으로써 그 사안에 대해 공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공중의 의견 교환을 활성화한다(McCombs, 2013). 뉴
스 미디어는 제한된 수의 사회적 이슈들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공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하승태·조의현, 
2008). 즉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의제설정 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의제설정효과는 모든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적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반현, 2007). 
이 외적 요인은 수용자 요인에 해당하며 개인적 정향욕구(Weaver, 
1980), 미디어 소비 방식(하승태, 2014; Kim, Schuefele & Shanahan, 
2001; Walgrave & Van Aelst, 2006), 대인 커뮤니케이션(Wanta, 1997), 
인구사회학적 요인(하승태, 2008; Hill, 1985) 등이 포함된다. 즉 공중의
제는 이슈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영향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특성 
및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다(김성태 
et al, 2006). 공중들이 주목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제에 영향을 주는 것
은 공중의 인식이며 그러한 인식은 현실이 아닌 뉴스 미디어로부터 시작
되는 것이다(하승태, 2014).  
 
제 2 절 의제 일치(Agenda Consensus)  
 
미디어의 의제설정은 미디어가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공중들이 우선
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회 의제의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일 사회에는 수많은 이슈들이 발생한다. 그 많은 이슈들 가운데 언론에 
의해 선택된 일부 이슈들이 미디어에 실리게 된다. 이 미디어의제가 모두 
공중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일부가 공중의제가 된다. 공중의제
를 구성하는 이슈는 미디어의제로 선택된 이슈들 가운데 반복이나 강조
를 통해 현저하게 노출되는 이슈들일 가능성이 높다. 의제설정 효과로서 
수많은 이슈들에서 몇몇의 공중의제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미디




(McCombs, 1997).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집
단 즉 공중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미디어의 의제 일치 기능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공중의 의제 일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공중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조사하는 
MIP(Most Important Problem)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중의 의제 일치도
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하승태 et al., 2008). 공중의 의
제 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은 공중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가 특정 몇 개의 의제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의 의제 일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즉 의제설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섣불리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무
리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뉴스에 대한 무관심 이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뉴스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보고가 잇따
랐으며(김영주 et al., 2010), 따라서 뉴스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습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Lee et al., 2013).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의제 일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
며 왜 나타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의제 일
치 기능이 작동하게 되는 의제설정 과정을 다변화한 뉴스 미디어 환경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제가 공중의제로 전이되는 의제설정 과정을 생각해볼 때 먼
저 미디어의제의 변화를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디어 환
경의 변화와 함께 미디어의제는 전반적으로 다양해졌지만, 동시에 매체 
및 채널 간 중복 의제의 비율은 줄었다. 뉴스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경쟁
이 심화되면서 각 언론사의 차별화 전략에 의해 뉴스 미디어가 다루는 
이슈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TV 매체에서 두드러진다. 지상




율은 높아지고 있으며(정수영·남상현, 2012), 종합편성 채널이 도입되
면서 방송 뉴스의 보도 주제가 다양해졌다(조은영·유세경, 2014). 인쇄
신문과 TV뉴스, 인터넷 포털 매체의 이슈들을 비교한 연구(양선희, 
2008)에서는 각 매체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상위 8~10개 이슈를 비교
한 결과, 주요 공적 이슈 외에 개인 흥미 중심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던 
포털은 물론 공적 이슈 중심의 종이신문과 TV뉴스의 이슈 간에도 상관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전통적 뉴스 미디어인 종이신문과 
TV뉴스에서 다루는 공적 이슈에도 차별화가 이뤄져 그만큼 미디어 의제
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여전히 뉴스 미디어 간 중
복되는 이슈는 있지만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전체적으로 미디어의제가 다양해졌지만 각종 뉴스 미디어에 중복
적으로 실리는 이슈가 줄어든 변화가 공중 의제가 형성되는 데에 미디어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공중의제가 형성되는 데에는 미디어뿐 아니라 수
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함께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들은 수용자 변인 중 인구사회학적 속
성보다 미디어 노출 특성이 미디어의 의제설정 결과로 나타나는 집단의 
의제 일치도를 설명할 변인으로 더욱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중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일치(agenda consensus)를 구체적으로 
살핀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공중을 분
류해 일치도를 비교했다. 하승태 등(2008)은 16년간 총 40차례에 걸쳐 
실시된 MIP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집단 차원의 의제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공중의 의제 일치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으
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 경제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집단 내 의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의 단위가 클수록 집단의 의제 일치 정도가 강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하승태 등(2008)은 해당 변인과 미
디어 노출 간 정적인 관계에 기인할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했다. 수용자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도를 통제하지 이 연구는 공중의 의제 일치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수용자 변인 중 뉴스 미디어 이용 변수
를 간과했던 것이다. 
쇼 등(Shaw et al., 1992)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대상으로 중
요한 사회 의제에 대한 설문을 통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
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집단의 의제 분포를 비교하였고, 다양
한 계층에서 의제 일치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뉴스 이용량이 
적은 남녀 그룹 간보다 이용량이 많은 남녀 그룹 간 의제의 순위상관관
계가 높게 나타나 뉴스 미디어 이용량 편차가 의제 일치 현상을 설명할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스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사람들
과 뉴스를 많이 보지 않은 사람들 간 의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결
과(Lasorsa & Wanta, 1990)도 뉴스 이용량이 의제설정 과정을 통한 의
제 일치 정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
침한다.  
하승태(2014)는 수용자의 미디어 노출 변인을 뉴스미디어 이용량에
서 나아가 이용하는 매체 유형을 추가해 신문, TV, 인터넷 등 이용하는 
뉴스 매체에 따라 이용자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의 의제 일치 정도를 비
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문, TV와 같은 전통 매체의 이용량이 높은 집
단에서 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가 
많은 집단의 의제 일치도는 낮게 나타났다. 하승태(2014)는 이러한 결과
에 대해 대안적 뉴스 정보원으로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TV나 종이신문과 같은 전통 뉴스 매체 주도의 사회적 의제에 합의하기 




특성이 집단의 의제 일치도를 설명할 변인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기존의 의제 일치도 연구들은 두 가지 공통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의제 일치 정도를 집단 단위로만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집
단의 의제 일치도가 증가하거나 높다는 것은 공중이 뉴스를 소비하면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분별과 합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공중이 특정 주요 의제에 대해서만 알고 중요하게 인식하
는 단순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적 현
상은 같지만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 둘을 구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가 많은지 적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개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자체가 적고 그런 개인이 모인 집
단에서 높은 의제 일치도가 나타난다면 개인의 이슈 인식의 단순화로 봐
야 할 것이다. 반대로 각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많고 그들이 
모인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다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에 대해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의제설정 과정의 여러 외적 변인들 가운데 수용
자 변인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뉴스 미디어 소비 패턴에 주목했다. 의
제설정 과정에서 뉴스 미디어 소비량이나 나아가 어떤 유형의 미디어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는지 등과 같은 수용자의 미디어 소비 변인이 공중
의제의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수용자가 이용하는 
미디어를 신문, TV, 인터넷 등 매체 단위로 나눠서 보았다. 미디어 소비
를 매체의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를 중심으로 측정해야 하는 멀티 미디어, 
융합의 시대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미디어를 중심으로 사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개체인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황주성·이재현·이나경, 2010). 따라서 변화한 미




뉴스 소비 패턴이 공중 의제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의제 일
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제 3 절 뉴스 소비 패턴과 의제설정 효과  
 
의제 일치 현상으로 이어지는 의제설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
자 요인에는 개인적 정향욕구, 미디어 소비 유형, 대인 커뮤니케이션, 인
구사회학적 요인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미디어 노출 변인이 의제설정 
과정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Golan & 
Wanta, 2001). 
의제설정 과정의 주체를 미디어로 본다면 미디어가 어떻게 이슈를 
노출하느냐가 공중의제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뉴스
를 패키지로 소비했던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에는 조간 종합일간지, 저녁 
9시 뉴스 등 패키지 단위로 뉴스를 소비했다. 뉴스 생산자들이 신문 1면, 
저녁 9시 뉴스 도입부에 다루는 이슈들이 사람들의 주된 이야깃거리가 
되었으며, 그것이 곧 공중의제가 되었다. 즉 뉴스 생산자들이 의제설정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뉴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의제설정 과정에서 이용자
가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 또는 습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포
털 등 인터넷 뉴스 매체가 부상하면서 뉴스 기사 패키지가 해체되고 기
사 단위 소비가 늘어났으며 뉴스 이용자가 뉴스 정보를 얻기 위해 선택
할 수 있는 창구가 매우 많아졌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특정 미디어만을 
통해 뉴스를 접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미디어의 의제 현저성
이 공중에 전이되는 기제에 주목하는 ‘내용’에 기반을 둔(content 
based)의 의제설정 연구가 아닌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슈를 접하게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trömbäck & Kiousis, 2010).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뉴스 정보에 
접근 또는 이용하는 습관의 변화가 관찰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 공급과 유통의 다원화는 총체적인 뉴스 소비보다는 파편화된 뉴스 
소비의 경향을 강화하게 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뉴스의 제목이나 최신 정보만을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손쉬운 
소비에 적합하게 파편화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뉴스 미디어를 통해 많은 기사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수용자도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제목이나 비슷한 최신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의 
뉴스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다(AP, 2008). 
이용자가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 또는 습관에 따라 뉴스 정보에 노출
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의제설정은 언론이 제기한 미디
어의제에서 시작되지만, 이용자가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 및 습관과 같은 
수용자 변인이 의제설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이용자의 뉴스 소비 습관의 특성은 첫째, 다양한 
뉴스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기사를 소비한다는 것, 둘째, 짧은 시간
을 이용해 수시로 주요 뉴스를 확인하는 것 등으로 보고 이러한 특성이 
의제설정 효과로서 의제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용하는 뉴스 채널의 증가 
기존 연구에서 뉴스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었던 요소는 뉴
스 이용량과 이용 미디어 유형(예, 종이신문, TV, 인터넷 등)이었다. 전
통적으로 뉴스 이용량, 즉 뉴스 이용에 할애하는 시간의 양은 뉴스 소비 
행동을 파악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이었다(Eveland & 
Scheufele, 2000). 기존의 의제설정 연구에서 수용자가 뉴스 미디어를 




효과를 조절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Schuefele & 
Shanahan, 2001).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많은 중이용자(heavy user)
는 상대적으로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뉴스 추구자 집단으로, 반대
로 뉴스 소비 시간이 적은 경이용자(light user)는 덜 적극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뉴스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자라고 해서 모
두 같은 패턴으로 뉴스를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 요소로서 이용하는 
뉴스 미디어 유형(예, 종이신문, TV, 인터넷 등)을 하나의 변수로 삼기 
시작했다(Kohut et al., 2008; Ksiazek et al., 2010). 전통적 미디어와 확
연히 구분되는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이 미디어 이용의 질적인 변수가 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하는 뉴스 미디어 유형 별로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을 구분하는 방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제한이 따
른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하나의 매체 유형 안에서도 뉴스를 제
공하는 미디어들이 많아졌으며 이용자들은 여러 뉴스 미디어를 이용해 
뉴스를 소비한다. 예를 들어 TV 매체 안에서도 종편, 케이블 등 뉴스 채
널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고, 인터넷은 컴퓨터 외에도 모바일 기기로 접근
이 가능해졌으며, 인터넷 매체 안에서도 포털, 언론사 사이트, SNS 등 뉴
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하다. 따라서 이렇게 미디어 유형 별 
비교 방식은 이용자가 아닌 미디어를 기준으로 변인을 구성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뉴스 소비 패턴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 뉴스 소비 패
턴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변수는 변화하는 뉴스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뉴스 소비 집단에 대해 정확하
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 역부족이다(양정애 et al, 2013).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가 뉴스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다양해졌다. 뉴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는 




선택하는 환경으로 바꿨다. 이용자가 어떤 유통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
라 뉴스 소비가 결정되는 것이 현재 구조이다(김위근·황용석, 2013). 
또한 이러한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여러 채널을 넘나들면
서 뉴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뉴스 소비 패턴을 가리켜 
이준웅 등(2007)은 ‘다중매체 뉴스 소비’라고 일컬었으며 강남준 등
(2010)은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정애 등(2013)은 오늘날의 뉴스 소비 패턴을 보
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뉴스 미디
어를 미디어 유형의 하위 개념인 플랫폼 개념을 사용했다. 뉴스를 제공하
고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들 즉, 지상파TV, 유료TV, 라디오, 종이신문, 
PC기반 인터넷, 모바일, SNS 등 중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할 때 이용하
는 플랫폼의 수를 측정하여 이용자의 선택지를 구체화하고 동시에 여러 
미디어를 이용하는 오늘날의 뉴스 소비 방식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측정
은 어떠한 플랫폼을 조합해서 이용하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그로 인한 디지털 격차와 관련하여 미디어 이용의 ‘폭’
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수 있다는 논의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용의 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플랫폼보다 더
욱 구체적인 미디어 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하나의 
미디어 유형 안에서도 뉴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선택지 즉, 
뉴스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V 매체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외에도,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 YTN, 뉴스
Y 등 케이블 뉴스전문 채널 등이 있으며, 인터넷에도 포털, 종합일간지 
사이트, 독립 인터넷 뉴스 사이트, SNS, 블로그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들의 뉴스 미디어 이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
로 설명하기 위해 ‘채널’ 개념을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방송 전




델인 SMCRE에서 채널은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의미한
다. 뉴스 정보를 메시지로 봤을 때 수용자 입장에서 뉴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를 채널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 채널은 뉴스를 제공하
고 소비할 수 있는 매개 지점이다. 뉴스 채널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운반
통로이자 뉴스 콘텐츠를 구현하는 기기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뉴스 콘
텐츠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를 일으키는 뉴스 미디어 분류 기준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윤여광·조인희, 2014). 윤여광 등(2014)은 21세기 미디
어 혁명은 곧 채널 혁명이며 채널의 기술적 발달과 다양화가 뉴스 소비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채널을 이용자가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접점이며 기술적, 내용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에 미디어 또는 매체로 구분되었던 TV, 종이신문, 인터넷에서 
인터넷이 기술적으로 확장된 것을 반영하여 인터넷을 컴퓨터(고정형) 인
터넷과 모바일(이동형) 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각기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매체 안에서도 뉴스 서비스 방식과 같은 내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TV는 KBS, MBC, SBS(이상 지상파), TV조선, jTBC, 채널A, MBN(이상 
종합편성), YTN, 뉴스Y(이상 케이블 뉴스전문 채널) 등, 인터넷은 포털, 
SNS, 언론사 사이트, UGC(User Generated Content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한 뉴스 채널 개념을 가지고 이용의 폭 즉, 여러 채널
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을 측정하는 것은 의제설정 효과와 관련하
여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여러 뉴스 채널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미디어의제를 접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이슈를 중요하게 인
식할 수 있다.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많아졌고 각 뉴스 채널마다 다루는 이슈 또는 주제의 특성이 다르며(한




다(조은영 et al., 2014). 예를 들어, TV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 KBS 한 가지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KBS, YTN, jTBC 등 여러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미디어를 통해 더욱 다양한 뉴스를 접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뉴스 채널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 개인일수록 다양
한 미디어의제를 소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식하고 있는 사회 이
슈가 많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의제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
측해 볼 수 있다. 
 
연구 가설 1. 뉴스를 소비할 때 이용하는 채널 수가 많을수록 개인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수는 많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여러 채널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면서 각각의 뉴스 채
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디어의제를 반복적으로 접할 가능성이 
높다. 한 사람의 일상 속 뉴스 소비를 예를 들어 보면, 출근 길에 라디오
를 통해 뉴스를 듣고 업무 중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 뉴스를 확
인한다. 점심 시간에는 식당에 켜져있는 YTN 채널을 통해 뉴스를 보고 
퇴근 길에는 모바일을 통해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훑으며 귀가 후에는 
KBS 9시 뉴스를 시청한다.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슈를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그 이슈에 대해 중요
성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크로스미디어 행위가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양정애 
등(2013)은 뉴스 미디어 이용 패턴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에서 미디어 이용 패턴의 주요한 요소로서 크로스플랫폼 행
위에 주목하였다. 뉴스 플랫폼 개수와 총 뉴스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뉴
스 미디어 이용 패턴을 분류하고, 정치 지식 등 미디어 효과를 비교해 본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하는 뉴스 플랫폼 개수가 많을수록 미디어 
효과로서 정치 지식이 높게 측정되었다. 일찍이 다중매체 뉴스 소비 연구
에서도 발견되었듯이, 다중 매체 뉴스 이용자들은 여러 매체를 넘나들면
서 복합적으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정보 습득 효과인 지식이 증
가하는 특성을 보인다(이준웅 et al, 2007). 뉴스 소비자들이 다중 미디
어로 뉴스를 이용할 시 매체 간 상호보완적 기능이 발생하여 하나의 이
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Ma, 
Namamoto & Tanaka, 2005).  
지식 습득 효과와 마찬가지로 의제설정 효과도 매체가 의제를 반복
적으로 노출하여 형성되는 누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Bryant & Oliver, 
2008). 차동필(2002)은 의제설정이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미디어가 사
안을 부각시키는 방법 중 반복에 주목했다. 뉴스 미디어에서 특정 이슈가 
게재된 빈도 수로 사안의 부각된 정도를 판단하고 이렇게 반복 노출된 
사안에 대해 수용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뉴스 미디어에 게재된 빈도 수가 높은 이슈일수록 수용자가 평
가하는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차희원(2004)은 기업에 대해 실리
는 특정 미디어 의제의 빈도 수와 수용자가 그 의제를 중요하게 인식하
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많이 게재된 특정 의제에 대해 수용자가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디어가 많이 보도하는 이슈는 이용
자가 그 이슈를 반복적으로 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반복을 통해 그 이
슈가 이용자에게 중요하게 각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소비 행태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뉴스 채널을 넘나들면서 다양해진 미디어의제를 접하고 또 동시에 
채널 간 중복되는 이슈를 여러 번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가 크
로스미디어를 통해 여러 이슈들을 접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슈들 




들며 뉴스를 소비하면서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 이슈가 인식 속에서 현저
하게 살아남는 누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스웨덴의 한 의제설정 연구에
서 특정 미디어 뉴스 소비보다 다른 미디어 유형과 채널들의 집합적인 
뉴스 소비가 정치 이슈의 현저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ömbäck, et al., 2010). 주요 정치 이슈는 여러 뉴스 미디어
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더 이상 특정 미디어만을 통
해 뉴스를 접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합적인 뉴스 소비가 정치 
이슈의 현저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다양한 미디어 간 
중첩되는 이슈에 대한 중복 노출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반복이 사안의 중요성 인식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현재 미디어 환
경에서 동일한 사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크로스미디어
이다(Muddiman, Stroud & McCombs, 2014). 
즉 미디어가 특정 사안을 반복적으로 실어 이용자에게 그 사안의 중
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기제를 이용자 중심에서 보면 이용자가 여러 
뉴스 채널을 넘나들면서 특정 사안을 여러 다른 뉴스 채널을 통해 반복
적으로 접하게 되어 의제설정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는 동일 매체 내에서 특정 사안을 반복하는 것
보다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뉴스 소비 방식의 특성이 의제설정
에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반복을 통해 의제설정 효과
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
은 각종 뉴스 채널에서 주요하게 제공되는 중복 이슈에 대한 중요성 인
식에 영향을 주고, 반복을 통한 의제설정 효과가 높게 나타나 여러 뉴스 
채널을 이용하여 뉴스를 소비하는 행동 특성을 가진 집단의 의제 일치도
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즉 많은 뉴스 채널을 이용하는 수용자 개인이 모
인 집단일수록 의제설정 과정의 결과로서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2. 공중의제의 일치도는 뉴스를 소비할 때 이용하는 채널 
수가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용하는 뉴스 채널의 수는 다양한 이슈에 노출되는 정도나 여러 채
널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이슈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정도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서 뉴스 소비 행동의 양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한
편, 각 뉴스 채널은 내용 특성상 차이가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 각 채널
마다 이용 용도나 이용 패턴이 다를 수 있다(한혜경·박선희, 2007). 따
라서 어떠한 조합으로 뉴스 채널을 이용하는가와 같이 뉴스 소비의 내용
적인 특성도 의제설정 과정의 수용자 변인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미디어 이용 행태를 어떠한 미디어를 조합해서 이용하는지 
‘레퍼토리’의 틀에서 본 연구들이 있었다. 미디어 레퍼토리는 각 미디
어 하루 평균 이용시간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남준·조성동·이
혜미, 2008). 이 미디어 레퍼토리는 TV채널 레퍼토리 개념으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Heeter & Greenberg, 1998). TV채널 레퍼토리
는 케이블 TV 등의 도입으로 텔레비전 채널이 많은 환경에서 시청자들
은 모든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채널만을 자주 찾게 되는 
현상에 대한 개념이다. 다매체 시대에 접어들자 텔레비전 매체에 국한된 
개념에서 벗어나 미디어 전체에 레퍼토리를 적용한 미디어 레퍼토리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강남준 et al., 2008; 심미선, 2007; Van Rees & Van 
Eijck, 2003).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은 매체를 넘나들며 콘텐츠를 소비하
는 미디어 이용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러




레퍼토리 등의 유형을 도출했다. 이 유형들의 미디어 이용 특성과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용 콘텐츠를 뉴스에 국한한 뉴스 미디
어 레퍼토리 연구도 있었다(Yuan, 2011).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역시 신
문, TV, 인터넷, 뉴스 잡지, 라디오, 모바일 휴대폰 등 6 개의 미디어의 
이용 조합으로 설명되었다. 
미디어 레퍼토리라는 개념은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틀이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높고 인터넷 
매체 안에서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매우 다양하다. 포털 사
이트, 종합일간지 사이트나 독립 인터넷 뉴스 사이트, SNS 등을 통해서
도 뉴스를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채널들은 뉴스 미디어로서 특성이 각
각 다르다(한혜경 et al., 2007). 한혜경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용
자들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유형에 따라 전체 뉴스 이용량, 이용하는 
주제 등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포털과 다른 사이트를 중복적으로 이
용할수록 뉴스 이용량이 많게 나타나고, 종합일간지 사이트나 독립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는 포털보다 정치, 경제, 국제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방송사 뉴스 사이트에서는 사회, 문화, 과학 뉴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의견이나 연예, 스포츠 관련 뉴
스를 이용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 미디어뿐 아니라 케이블, 종합편성 등 TV 뉴스 채널이 많아
지면서 경쟁에 의해 각 뉴스 채널의 차별화된 특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용자의 뉴스 소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V 매체도 세부
적으로 채널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뉴미디어의 진입
과 기존 미디어의 확장 및 변형으로 미디어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
황에서 미디어 이용 패턴을 미디어라는 상위 개념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채널 개념의 뉴스 채널 레퍼토리를 통해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뉴스 채널을 이용하는지와 같은 뉴스 소비 패턴도 의제설정 효
과를 조절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승태(2014)는 미디어 이용 유형에 
따라 집단의 공중의제 일치 정도를 살펴 보았다. 미디어를 종이신문, TV, 
인터넷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쳤지만 결과에서 전통매체(종이신문, 
TV)의 이용은 공적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끄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데에 반해 인터넷 매체는 공적 합의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TV나 인터넷 내에 다양하고 차별화되는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뉴스 채널의 이용량을 기준으로 레퍼
토리 집단을 도출하고 집단 별 의제 일치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용하는 뉴스 채널의 조합을 뉴스 소비 패턴의 요소로서 보고 뉴스 
채널 레퍼토리 그룹 분류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뉴스 채널 이용량에 따라 군집분석방법을 이용해 구분
된 뉴스 채널 레퍼토리 집단들의 뉴스 이용 특성은 어
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각각의 뉴스 채널 레퍼토리 특성을 가진 집단들의 특
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시민적 관여 특성)은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각각의 뉴스 채널 레퍼토리 특성을 가진 집단들의 공
중의제 일치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리 집단일수록 공중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
타날 것이다.  
 
2.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습관  
무엇을 통해 얼마나 뉴스를 이용하는가와 더불어 뉴스 미디어 이용 
패턴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뉴스를 이용하는가, 즉 이
용 습관이다. 뉴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뉴스 이용 습관에도 영향을 미
쳤다. 현대인의 뉴스 이용 습관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변화로는 모바일 
인터넷 미디어 이용의 확산과 뉴스 미디어로서 인터넷 포털의 부상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5년 간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모바일 기기
의 확산이다2. 다중적 미디어 이용에서 모바일 미디어를 포함하는 집단의 
비중이 매우 크다(황주성 et al., 2010).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고 스
마트폰 등 생활 밀착형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는 등 환경적 인프라가 마
련되면서 아주 적극적인 미디어 및 뉴스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뉴스
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따로 시간과 공간을 내어 신문을 읽거
나, 방송 뉴스 시간에 맞춰 TV 앞에 앉아야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김위근(2011)은 국내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 확산이 뉴스 이
용 습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그 변화를 확
인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주로 최신 뉴스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이동 중에 틈날 때마다 
                                           
2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 소비자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3%이며 그 중 스마트
폰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도 82%에 달해 스마트폰 이용은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
다. 또한 최근에 모바일 기기 이용률(68.0%) 및 뉴스 이용률(55.3%)이 데스크





뉴스를 체크하게 되는데, TV 뉴스나 신문 헤드라인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해당 뉴스나 헤드라인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서 읽는 경우가 많았다. 즉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뉴스 소비는 주로 이동 시간과 같은 틈새 시간에 
수시로 이루어지며 짦은 시간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 받는 이
슈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특성이 있다.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주된 뉴스 채널
은 인터넷 포털이다(한국언론재단, 2013). 인터넷 포털은 일찍이 컴퓨터
와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와 생활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생활 패턴에 가장 
친밀하게 접합된 뉴스 채널로서 주목을 받아왔다(임종수, 2007).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포털은 뉴스 채널로서 더욱 많이 이용되
고 있다(김위근, 2011). 인터넷 포털은 원하는 시간에 쉽고 편리하게 뉴
스를 찾아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조정현·반현, 2006; 반현 et al., 
2007). 사람들은 주로 틈새 시간에 인터넷 포털을 이용하며 수시로 접속
해 표제만 확인하고 관심 있는 정보 한두 개만을 훑어보는 단발적인 경
향이 있다(임종수, 2005; 김재영·양선희, 2006). 모바일 뉴스 이용자들
이 포털에서 뉴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뉴스 
제목이나 사진을 보고 클릭하는 것(71.5%),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보는 것(48.5%) 등으로 나타난다(한국언론재단, 2013). 이
처럼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는 틈새 시간을 수시로 이용하고 주
요 기사를 훑어보는 단발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주요한 기사만을 훑어 보는 경향이 있는 수시·
선별적 뉴스 소비가 늘고 있다. 퓨 리서치(Pew Research)에서 이러한 
뉴스 소비 습관을 보이는 뉴스 이용자들의 부상에 주목하였고 이들을 그
래이저(grazer)라고 명명한 바 있다(Kohut, Dimock & Keeter, 2008). 
그래이저형 뉴스 이용의 특성은 정기적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




부만을 선택하여 보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
이다. 이와 대비되는 논그래이저(non-grazer) 유형의 뉴스 이용 특성은 
종이신문이나 TV 등 전통적 뉴스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를 이용
하며 상대적으로 뉴스를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는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종이신문이나 TV
와 같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온라인 채널에는 포
털의 검색 기능이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검색어 순위, 눈에 띄는 위
치의 사진 등과 함께 게재된 기사 제목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를 쉽게 구별해서 그것만 선택적으로 소비하기 쉽게 돕는 기능을 하
는 도구가 많다. 한편, TV 방송 뉴스는 과거와 다르게 24시간 뉴스를 제
공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틈새를 이용한 뉴
스 시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동시간대에 시청할 수 있는 뉴스 채널이 많
아지면서 TV 채널을 계속 바꿔가며 구미에 맞는 이슈만을 골라서 볼 수 
있다. 방송 뉴스를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송 도입
부에 배치된 중요 이슈만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 또한 신문도 마
찬가지이다. 전 지면의 기사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틈새 시간을 
활용해 1면에 실린 주요 기사의 표제만 훑어보는 사람도 있다.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의 특성은 뉴스 소비에 활용하는 시간의 차
원과 소비하는 뉴스의 내용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시간적 차원에서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는 일상 속 틈새 시간과 같은 짧은 시간을 활용
하여 수시로 뉴스를 보거나 읽는 특성이 있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가 
일상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수시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TV 채널의 증가하면서 재핑
(zapping)을 통한 수시 소비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렇게 짧은 시간을 활
용해 뉴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를 전체적으로 접하기보다 사




뉴스 소비는 소비하는 뉴스 내용 차원에서 선별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수시·선별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은 수용자 변인으로
서 의제설정 효과에 미칠 수 있다. 우선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는 틈새 
시간과 같은 짧은 시간에 여러 뉴스를 보게되는 특성이 있어 뉴스에 대
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관규와 김무곤(2005)은 수용자가 
뉴스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 인터넷 신문과 인쇄 신문의 차이를 살
폈다. 그 결과 인터넷 신문 수용자가 인쇄 신문 수용자보다 읽은 정보를 
회상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현저성이 높은 미디어 의제에 대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차이가 인터넷 신문 수용
자가 뉴스에 주목하는 집중도가 낮아 정보 획득의 정도가 적은 것에 기
인한다고 보았다. 즉 뉴스에 집중하는 정도는 의제설정 효과를 조절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소비는 뉴스 
정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려 미디어 의제설정 효과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뉴스를 보더라도 수시·선별적으로 뉴스를 소비한 개인에게 
중요하게 기억되는 뉴스 정보는 적을 수 있다. 
 
연구 가설 4. 수시·선별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이 강한 개인일
수록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수는 적을 것이
다.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자는 주요한 이슈를 편식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편식적 뉴스 소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혜경 등(2007)은 온라인 
매체와 같이 이용자의 선택성이 강해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뉴스를 접할 
우연적 기회가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편식적으로 뉴스를 골라보는 것은 




다른 뉴스를 접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박선희(2004)는 선택적 노
출과 수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소비하는 정보의 특성은 개인이 원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사람들은 뉴스 이슈에 대
해 인식하는 데에 있어 개인적인 관심과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을 구분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Ghanem, & Evatt, 2007). 뉴스 이슈에 대
한 인식의 주요한 동기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인 것이
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자가 주로 원하는 뉴스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
되는 뉴스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뉴스를 접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자는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의 이슈를 폭넓게 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중
요하게 인식하는 사회 의제의 범위가 좁아 그러한 소비 특성이 모인 집
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연구 가설 5. 공중의제의 일치도는 수시·선별적 뉴스 습관이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제 4 절 뉴스 소비와 뉴스관 
 
미디어 기술 발전과 환경의 변화는 뉴스의 이용 행태뿐 아니라 뉴스 
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위근 et al., 2013). 특히 인터넷 기술
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기존의 종이신
문이나 TV뉴스가 가진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한혜경 et al., 2007). 특히 포털은 
상업적인 성격이 강해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생활, 문화, 스포츠 




et al., 2007; 김경희, 2008). 이 포털은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이 TV뉴
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주요 뉴스 매체로 떠올랐다(한국언론재단, 
2013). 사람들이 뉴스 소비 공간에서 생활 세계 중심 이슈를 소비하게 
되었고, 점차 생활세계 중심 이슈도 뉴스 영역에 포함되어 공적 이슈 중
심이었던 뉴스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임영호 등이 지적했듯이 ‘뉴
스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뉴스 가
치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되는 역사, 사회, 문화적 산물인 것이다
(임영호·김은미·김경모·김예란, 2008).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늘 뉴스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 변화의 핵심이 
어쩌면 뉴스관일지도 모른다. 뉴스관이 뉴스 이용 행위, 뉴스 산업 전반
에 영향을 미쳐 뉴스 관행을 좌우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영호 et al., 2008). 이 뉴스관이라는 것은 뉴스에 대한 정의, 뉴스 가
치, 뉴스를 이용하는 동기 등‘뉴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할 수 있
겠다.  
그러나 뉴스관을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대신 매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중 뉴스 이용 동기를 시
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뉴스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뉴스의 개념에 대한 
이용자의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
반까지 조사에서 수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이용 동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을 알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생활 정보와 상식을 얻기 위해서’
가 많다. 또한 신문 구독자들이 증면을 원하는 기사로 건강관련(29.8%), 
여성 가정란 기사(20.3%), 국제기사 및 해외토픽(18.6%), 경제, 증권, 
주가소식(16.1%) 등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나 중요 뉴스가 사회 중심에
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는 사실성, 심층성, 사회적 역할 수행,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 그리
고 품위도, 자유도(독립성) 등을 요소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품위도나 
자유도(독립성)는 민주화 태동 단계에 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
로 보인다. 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던 때로, 기존 뉴스 평
가 요소에 정보 양과 창의성이 추가되었다. 또한 정확성, 심층성, 공정성
이란 용어 대신 중요성 또는 필요성, 유익성, 재미성, 신뢰성, 영향력 등
의 평가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
를 보였는데, 공정성, 신뢰성, 언론의 역할 수행 등 이외에 만족도, 실생
활에 주는 도움 정도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후에 매체 별 
속성 평가에 풍부성, 친근함의 요소도 등장했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의제의 변화와 더불어 미디어 이용 
방식의 변화는 기존의뉴스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영호와 동료들
(2008)은 이러한 뉴스관의 변화를 온라인 뉴스 이용의 확대와 관련하여 
탐색하였다. 그들은 보편화된 온라인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에 없었
던 뉴스 소비 패턴의 등장에 주목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사람들은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함께 읽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표현하기도 하며 
기사를 퍼날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 방식을 보
이는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뉴스관은 기존에 통용되던 뉴스관과 다른 양
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그들의 뉴스관이 인구사회학적인 
속성이나 뉴스 소비량보다 뉴스 소비 습관 즉, 어떤 패턴으로 온라인 뉴
스를 소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뉴스 소비 패
턴과 뉴스관은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 미디어 환경
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뉴스 소비 패턴의 특성이 뉴스관과 어떤 관련
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과 공중
의 이슈 인식 즉 공중의제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의제 일치 현
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문제와 가설을 구성하였다.   
이용자의 뉴스 소비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1)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 2) 뉴스 채널 레퍼토리, 3)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습관 등으로 보
았다. 각 요소의 특성에 따라 공중의 이슈 인식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공중의 이슈 인식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이슈의 수와 집단의 의제 일치도 등으로 보았다.  
먼저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와 관련하여, 개인이 여러 뉴스 채널을 
이용하여 뉴스를 소비할수록 다양한 뉴스를 소비하여 중요하게 인식하는 
의제의 수가 많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가설 1을 제시한다. 
 
연구 가설 1. 뉴스를 소비할 때 이용하는 채널 수가 많을수록 개인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수는 많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 주요한 이슈를 중복적으로 
접하여 그 이슈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아 이들이 모인 집단의 의제 일
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가설 
2를 제시한다.  
 
연구 가설 2. 공중의제의 일치도는 뉴스를 소비할 때 이용하는 






뉴스 소비의 양적인 측면만을 설명해주는 이용 뉴스 채널 수 외에 
뉴스 채널 레퍼토리 즉, 이용하는 뉴스 채널 조합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이 어떠한 뉴스 소비 특성을 보이며 그 특성에 따라 집
단의 의제 일치도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연구문제 1, 2, 3과 연구 
가설 3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뉴스 채널 이용량에 따라 군집분석방법을 이용해 구분
된 뉴스 채널 레퍼토리 집단들의 뉴스 이용 특성은 어
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각각의 뉴스 채널 레퍼토리 특성을 가진 집단들의 특
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 시민적 관여 특성)은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각각의 뉴스 채널 레퍼토리 특성을 가진 집단들의 공
중의제 일치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가설 3. 이용하는 채널 수가 많은 뉴스 채널 레퍼토
리 집단일수록 공중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
타날 것이다.  
 
또한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습관은 틈새 시간과 같은 짧은 시간을 
수시로 이용하여 뉴스를소비하므로 집중도를 떨어뜨려 이러한 습관을 가






연구 가설 4. 수시·선별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이 강한 개인
일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수는 적을 것이다. 
 
주요한 이슈만을 편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한 수시·선별적 뉴
스 소비형 개인들은 소비하는 뉴스의 폭이 넓지 않아서 중요하게 인식하
는 이슈의 범위가 좁고 따라서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집단의 의제 일치
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연구 가설 5를 통해 확인
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 5. 공중의제의 일치도는 수시·선별적 뉴스 습관이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에 따라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해 연구문제 4를 제시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뉴스 미디어 환경의 변화 공중의제의 일치도 
이용자 
뉴스 소비 패턴 
• 이용 뉴스 채널 수 
• 이용 뉴스 채널 조합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자료 수집 방법 
 
리서치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뢰사에 가입된 
패널은 이메일을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읽고 연구 내용을 숙
지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온라인 설문을 수
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연령별 할당표집을 기반으로 모집하였다(만 19~29세 
= 24.9%, 만 30~39세 = 24.6%, 만 40~49세 = 24.9%, 만 50~59세 
= 21.1%, 60대 이상 = 4.6%). 거주지역 및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표본
의 분포를 보았을 때 고르게 표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설문 참여자는 남성이 170명, 여성이 175명(결측 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9.71세(SD= 12.16)였다. 학력은 261명이 대학 졸업 이상
(75.4%), 82명이 고졸(23.7%), 3명이 고졸 미만(0.9%)이라고 답하였으
며, 경제수준은 (1) 하층, (2) 중하층, (3) 중층, (4) 중상층, (5) 상층으
로 측정되었다(M = 2.51, SD = 0.80). 
 
제 2 절 주요 변인의 측정 
 
1. 통제변인 
뉴스 소비 패턴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는 뉴스 소




관여 수준으로 보았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경
제수준 등을 포함했다. 기존 연구들(한혜경·이상기·오창호, 2006; 
Poindexter & McCombs, 2001)에 따르면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선호하는 뉴스 미디어와 뉴스 이용량이 다
르다.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정치시민적 관여 수준과도 관련이 있
으며(한혜경 et al., 2007), 이는 또 뉴스 소비 방식과 상관관계가 있으므
로(양정애 et al., 2013) 통제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정치시민적 관여 수
준 변인은 정치적 관심, 정치효능감, 정치 지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치
적 관심은 정치 전반 또는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정의하고 한
혜경 등(2007)을 참고하여 (1) 정치인 또는 그들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2)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있다, (3)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이 있다 등 3개의 문항을 정하고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M=4.55, SD=1.21). 정치효능감은 정치적 결정 과
정에 자신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밀러와 리즈
(Miler & Reese, 1982)의 척도와 크레이그(Crag, Niemi & Silver, 1990)
의 척도를 참고하여 (1) 나는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이해
하고 있다, (2) 나는 나의 정치적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3) 나의 투표 행위가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M=4.45, SD=.98). 정치 지식은 정치 전
반 및 시사 정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로서 양정애 등(2013)을 
참고하여 (1) 현재 새누리당 당대표 이름, (2) 현재 제 1야당의 당명, (3)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4) 정당 내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등 4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4개의 







1)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 
공중의제는 '수용자 의제'라고도 한다. 여러 이슈들 가운데 수용자들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슈를 가리킨다. 월터 리프만(W. 
Lippmann)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the pictures in our heads)이
라고 불렀던 그것이다. 공중의제는 현재 우리사회에 당면한 중요 문제가 
무엇인지 설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 시점으로부터 약 
3주 전부터 1주 전까지 2주간 최신 사회 이슈들 가운데 이용자가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조사해 공중의제를 측정했다. 응답 항목은 네
이버 상식IN 뉴스3 2014년 12월 3, 4주 내용 중 정치, 국제, 경제, 사회 
기사의 표제로 제시하였다. 포털 사이트는 각종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등 국내 언론사들의 기사가 집결되는 뉴스 채널로서 특정 기간에 
언론에 실린 다양한 이슈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시한 이슈는 총 19개로 다음과 같다.  
 
                                           
3 네이버(NAVER) 상식IN 뉴스 페이지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약 2주 간의 시




(1) 소니 픽처스 해킹' 논란 
(2)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 새해 담뱃값 인상 
(5)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6) 4대강 사업 조사평가 - 4대강 사업 논란  
(7) 구제역 AI 확산 비상  
(8) 신고리 3호기 안전사고  
(9) 에볼라 감염 우려되는 국내 의료진  
(1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11) 철도파업 무죄 판결  
(12) 경제 정책 구조 개혁으로 선회  
(13) 원전 사이버공격 논란 
(14) 2015 물가 전망치 2.0%  
(15) 부동산 3법 국회통과 
(16)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7)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발효  
(18) 에어아시아 여객기 실종  
(19) 우버 택시 논란 
 
 
설문에서 ‘잘 모르겠음’을 포함한 20 개의 항목 중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이슈에 대해 개수에 제한 없이 복수 응답을 하게 했다. 개인이 중
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는 개인이 시사 이슈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이슈의 개수로 보았다(M= 6.81, SD= 3.61).  
 
2) 공중의제의 일치도 
응답자가 복수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각각 이슈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한 이슈에 한해 1점(덜 중요)
부터 10점(매우 중요)까지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 선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한 중요도 점수는 0점 처리하였다. 
집단의 의제 일치도는 집단 내에서 개인들이 생각하는 각 이슈들의 
중요도가 얼마나 골고루 분포하는지를 측정했다.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다는 것은 몇 개의 의제에 중요도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의 
의제 일치도는 섀넌과 웨버(Shannon & Weaver, 1949)의 다양성을 측정




여 각 집단 별 H값를 도출하였다4. 이 H값은 응답자가 각 이슈에 부여한 
중요도 점수의 분포가 고루 퍼져있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H값이 작을수
록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H분석은 산출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집단 수준의 의제 일치도을 측정한 선행 연구에
서 이용되었다(하승태, 2008; 하승태 et al., 2014). 구체적인 수식은 다
음과 같다.  
 




(𝑃𝑖: i번째 이슈의 중요도 점수의 비율, n: 전체 이슈의 개수) 
 
여기에서 𝑃𝑖는 i번째 이슈의 중요도 점수의 비율을 나타내며 n은 전
체 이슈의 개수이다. 이 수식에서 이슈의 개수가 많을수록, 각 이슈의 중
요도 점수의 비율이 유사할수록 H값이 커짐을 수 있다. 19가지 이슈를 
제시한 본 연구에서 H값은 하나의 이슈에 100% 중요도 점수가 부여된 
경우 0부터 19개 이슈가 동등한 점수를 부여받은 경우 4.25까지 나타날 
수 있다.5 도출되는 H값은 집단의 의제 중요도 분포에 대한 기술적인 수
치로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  
 
                                           
4 그밖에 집중도나 일치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지수에는 HHI(Herfindahl-
Hirshman Index)와 OD(Open Diversity)등이 있다. HHI는 각 이슈의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섀논과 웨버의 H분석과 다양성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가 유사하
며(이내찬, 2012), OD는 각 이슈의 실제 응답비율과 가장 응답비율이 균형있게 
분포했을 때 차이의 제곱의 합으로 이슈의 중요도 분포의 집중도를 의미한다(박
소라, 2003). 
5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슈는 총 19개로 각 이슈가 
1
19
로 동일한 중요도 점수 비
율을 보이게 된다면 
1
19




3. 이용 뉴스 채널 
뉴스 채널은 뉴스 미디어 또는 매체보다 세분화된 개념으로서 이용
자가 뉴스 콘텐츠를 제공받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접점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기술적, 내용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기술적 특성은 기기
(TV, 종이, PC, 모바일 등)를 의미하며 내용적 특성은 정보 제공자 즉 
언론사, 뉴스 서비스 방식 등을 의미한다.  
미디어 환경이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뉴스 미디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최근 국민의 뉴스 소비 매체를 조사한 한국
언론재단(2013)의 연구와 크로스플랫폼 뉴스 소비 행위를 독립변인으로 
삼은 양정애·이현우(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응답 항목을 구성하였다. 
TV 채널로는 KBS, MBC, SBS(이상 지상파), YTN, 뉴스Y(이상 케이블 
뉴스 전문채널), TV조선, jTBC, 채널A, MBN(이상 종합편성채널), 케이
블경제전문채널, 기타 등을 제시했고, 종이신문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
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기타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넷도 PC기반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
넷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특성상 채널의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인터
넷 네이버, 다음(이상 포털), 트위터, 페이스북(이상 소셜미디어),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 중앙일간지 사이트(이상 언론사 사이트), 개인 블로그,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이상 UGC),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했으며 각
각 해당하는 구체적 예시를 달아 응답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이용하는 채
널은 복수로 응답하게 했으며(M=7.03, SD=3.93) 선택한 각 채널 당 
하루 평균 이용량을 분 단위로 응답하도록 했다([표 1] 참조). 각 채널 






[표 1] 각 채널 유형 별 하루 평균 이용량(분) 









모바일 포털 앱 
모바일 SNS 앱 
모바일 언론사 앱 
모바일 UGC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뉴스Y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네이버, 다음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언론사, 중앙일간지 
동호회 사이트, 블로그 
네이버, 다음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언론사, 중앙일간지 

























총 266.30 215.467 
 
4.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습관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채널 수는 뉴스 소비 패턴의 양적인 부분
을 설명한다면 이용 습관은 평소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질적인 특성
을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지, 뉴스 주
제를 골고루 이용하는지, 관심이 가거나 눈에 띄는 뉴스만을 이용하는지, 
뉴스를 얼마나 꼼꼼히 보는지 등을 말한다. 쌍뱡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의 경우에는 뉴스를 이용할 때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는지,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지 등도 이용 습관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수시·선별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소비 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퓨
(Pew) 리서치의 연구(2008)에서 밝힌 그래이저 (grazer)의 이용 특성




과 같은 짦은 시간을 수시로 이용한다는 것과 주요 뉴스를 편식적으로 
보는 경향 등이다. 단, 매체 별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매체 
별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M=4.78, SE=.76, [표 2] 참조). 각 매체 별로 문항 
간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고 요인적재량 0.4이상으로 나타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표 2] 매체 별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측정 문항 
매체 문항 
TV (1) 채널을 돌려가며 뉴스를 시청한다 
(2) 일과 중 틈새시간이 생기면 주로 뉴스를 본다 
(3) 관심이 가는 뉴스만 집중해서 본다 
신문 (4) 신문을 볼 때 관심이 가는 기사만 읽는다. 
(5) 신문을 볼 때 1면 위주로 읽는다 
(6) 신문 전 지면을 골고루 본다. 
컴퓨터  
인터넷 
(7) 컴퓨터로 뉴스 사이트 접속시 눈에 띄는 주요 기사 위주로 클릭
해본다 
(8) 일과 중 틈새시간이 생기면 주로 컴퓨터로 뉴스를 본다 
모바일  
인터넷 
(9) 모바일 기기로 뉴스를 볼 때 눈에 띄는 주요 기사 위주로 클릭해
본다 
(10) 일과 중 틈새시간이 생기면 주로 모바일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
다 
 
5. 뉴스관  
뉴스관은 ‘뉴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
냐 하는 것이다. 뉴스관에는 뉴스의 개념, 가치 등이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뉴스의 개념이나 가치가 뉴스에 대한 




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예를 들어, 현대 뉴스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
를 사회 중심적인 정보라는 것 외에도 개인 중심의 흥미로운 이야기로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심층성, 전문성과 같은 기존의 뉴스 가치들에 대해서
는 생각이 보수적인지 개방적인지 등과 같은 것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뉴스관에 대해서는 임영호·김은미·김경모·김예란(2008)의 문항을 기
본 틀로 삼아 한국언론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 수용자 인식 조사와 
조정현·반현(2006)의 뉴스 이용 동기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 의도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뉴스관에 대한 총 15개 문항을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개인 흥미 중
심(M=4.90, SD=.80), 사회 정보 중심(M=5.09, SD=.78) 개방적
(M=5.06, SD=.96) 보수적(M=5.42, SD=.81) 등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3] 뉴스관 측정 문항 주성분 분석 
요인명 문항 1성분 2성분 3성분 4성분 
개인· 
흥미 
뉴스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77    
뉴스는 재미있다 .76    
뉴스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다 .69    
뉴스는 나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다 .65    
뉴스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 .51    
사회· 
정보 





뉴스는 내가 살고있는 국가의 소식을 전달해준다  .81   
뉴스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66   
뉴스는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61   
보수적 
뉴스관 
뉴스는 전문성이 있는 정보이다   .83  





뉴스는 심층성이 있는 정보이다   .77  
개방적 
뉴스관 
같은 뉴스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가치는 
달라진다 
   
.79 
관심을 두는 사람이 적은 뉴스도 뉴스이다    .74 
누구든지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    .69 
고유값(Eigenvalue) 2.62 2.88 2.28 2.19 
설명된 총 분산(%) 17.45 36.64 51.85 66.45 
 
[표 4] 뉴스관 요소 별 평균 및 표준편차 
뉴스관 M SD 
개인·흥미 4.90 .80 
사회·정보 5.09 .78 
보수적 5.42 .81 






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가설 검증 
 
1.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본 연구의 주요한 종속 변인인 공중의제의 일치도를 살펴 보기에 앞
서 개인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의 정도와 관련하
여 세운 연구 가설 1과 연구 가설 4 를 검증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우선 통제변인으로 4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과 3개의 정치시민적 관여 변인(정치지식, 정치적 관심, 정치효
능감)을 투입하였고, 이용자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의 정도를 예
측하는 변인으로서 검증하고자 하는 뉴스 소비 패턴 변인은 뉴스이용 시
간, 이용 뉴스 채널 수,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등 3개의 변수를 투입하
였다.  
분석 결과, 통제변인 중에서 정치적 관심만이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
는 이슈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373, 
SE=.144, t=3.898, p < .001). 또한 주요 관심 변인이었던 뉴스 소비 패
턴 중 이용하는 뉴스 채널 개수가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의 정
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분석되어 연구가설 1이 검증되었다(b=.276, 
SE=.039, t=.399, p < .01). 즉 뉴스를 소비할 때 이용하는 채널 수가 
많을수록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는 많이 나타났다. 반면, 뉴스 
소비 패턴의 양적 설명 변인이자 기존 뉴스 소비 연구에서 주목해왔던 
뉴스 이용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32, 
SE=.001, t=.373, p=.710). 또한 뉴스 소비 패턴 중 수시·선별적 소비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는 검증되지 못하였다(b=.026, 
SE=.144, t=.399 p= .69)([표 5] 참조).  
 




2. 공중의제의 일치도 
공중의제의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의 H값을 도출하여 그것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단의 의제 일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던 
뉴스 소비 패턴이다. 먼저,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뉴스 소비 패턴 
요소 중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양
정애와 이현우(2013)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중위수(7개) 이하 채널을 
 b SE t 
  1.21 -1.01 
성별 -.08 .24 -1.21 
연령 -.09 .01 -1.26 
학력 .07 .25 1.01 
경제 수준 -.005 .15 -.07 
정치 지식 .01 .11 .17 
정치적 관심 .37 .14 3.90*** 
정치 효능감 .006 .19 .06 
뉴스 이용 시간 .03 .001 .37 
이용 뉴스 채널 수 .28 .04 3.20** 






이용하는 집단은 소(少)채널 이용군으로, 중위수 이상 이용 집단은 다(多)
채널 이용군으로 나누었다. H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한 각 집단의 H값을 
비교한 결과 다(多)채널 이용군의 H값(4.074)이 소(少)채널 이용군
(4.093)보다 작게 나타났다([표 6] 참조). 그러나 차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집단 간 의제일치도의 차이를 단언할 수는 없으며 다(多)채널 이
용군의 의제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
다.   
공중이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는 두 이용군에서 비슷
하게 나타났다. 두 이용군 모두에서 새해 담뱃값 인상, 조현아 전 대한항
공 부사장 구속,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등 이슈
의 중요도 평균 점수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이 이슈들을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의 이슈에 대한 응
답 비율과 중요도 점수 평균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다(多)채널 이용군이 
소(少)채널 이용군보다 응답 비율과 중요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이
슈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수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연구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7] 참조).  
이용 뉴스 채널 수 외에 다른 뉴스 소비 패턴 요소의 영향력을 통제
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뉴스 이용량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뉴스 이용량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각 다(多)채널 이용군과 소(少)채널 이용군 내에서 뉴
스 이용량을 기준으로 경이용군과 중이용군으로 나누어 H값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 이용량이 많은 중이용군의 H값이 경이용군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다(多)채널 이용군과 소(少)채널 이용군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표 6] 참조). 따라서 뉴스 이용량은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와
는 다르게 집단의 의제 일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뉴스 채널 




있다. 뉴스 소비 패턴 변인 외에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경제 
수준, 정치적 관심 및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뉴스 채널이 많은 
다(多)채널 이용군이 경제 수준, 정치적 관심 및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참조). 
 
[표 6] 이용 뉴스 채널 수 및 뉴스 이용량에 따라 분류된 각 집단의 H값 
뉴스 채널 수 적음(少)(그룹1) 많음(多)(그룹2) 
H값 4.094 4.074 
이용량 경이용 중이용 경이용 중이용 








[표 7] 소(少)/다(多)채널 이용군 별  
















(1) 소니 픽처스 해킹' 논란 1.64 16.57 1.63 27.84 
(2)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  1.95 20.12 2.12 29.55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74 52.07 4.63 59.09 
(4) 새해 담뱃값 인상 5.13 59.76 5.53 71.59 
(5)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1.53 22.49 1.82 20.45 
(6) 4대강 사업 조사평가 - 4대강 
사업 논란  
4.27 50.30 5.02 58.52 
(7) 구제역 AI 확산 비상  3.74 37.28 3.94 56.25 
(8) 신고리 3호기 안전사고  3.20 33.14 3.12 38.64 
(9) 에볼라 감염 우려되는 국내 
의료진  
3.38 34.32 3.62 51.14 
(1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5.02 63.91 5.92 67.61 
(11) 철도파업 무죄 판결 1.27 10.65 0.98 18.18 
(12) 경제 정책 구조 개혁으로 선
회  
1.29 14.20 1.31 17.05 
(13) 원전 사이버공격 논란 3.39 24.85 3.58 54.55 
(14) 2015 물가 전망치 2.0%  3.23 35.50 2.88 35.80 
(15) 부동산 3법 국회통과 1.69 18.34 1.92 26.14 
(16)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63 36.09 4.29 58.52 
(17)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발효  
1.25 13.61 1.54 19.89 
(18) 에어아시아 여객기 실종  2.28 28.40 2.94 39.77 





[표 8] 이용 뉴스 채널 수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기타 변수 비교 
 
구분 
M SD  
T 
 
P 그룹 1 그룹 2 그룹 1 그룹 2 
이용시간 174.38 354.07 150.37 231.43 -8.52 0.000 
이용습관 4.79 4.78 .80 .72 .17 .867 
성별 1.55 1.47 4.99 .50 1.46 .145 
연령 38.69 40.68 11.07 13.07 -1.53 .128 
학력 3.70 3.79 .50 .41 -1.90 .058 
경제수준 2.41 2.59 .74 .84 -2.10 .036 
정치지식 2.35 2.65 1.15 1.05 -1.90 .058 
정치적관심 4.40 4.69 1.25 1.17 -2.22 .027 
정치효능감 4.29 4.60 1.00 .93 -3.05 .002 
 
 
다음으로,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뉴스 소비 패턴 요소 중 수
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K-
means 군집분석 방법(k=2)을 이용하였으며,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이 강한 집단(M=5.51, SD=.48)과 약한 집단(M=4.32, SD=.49)으
로 나누었다. H분석을 이용하여 도출한 각 집단의 H값을 비교한 결과, 
차이는 매우 작지만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이 강한 집단의 H값
(4.076)이 약한 집단(4.0872)보다 작게 나타났다([표 9] 참조). 그러나 
차이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집단 간 의제일치도의 차이를 단언할 수는 
없으며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이 강한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공중이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는 역시 두 이용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이용군 모두에서 새해 담뱃값 인상, 조현아 전 대
한항공 부사장 구속,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등 




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의 이슈에 대한 
응답 비율과 중요도 점수 평균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이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보다 응답 비율과 중요도 점수가 모
두 높게 나타나 이슈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수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연구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10] 
참조).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외에 다른 뉴스 소비 행위 요소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외의 다른 뉴스 소비 패턴 요소
나 인구사회학적 속성, 정치시민적 관여수준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1] 참조).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 낮음(그룹 A) 높음(그룹 B) 




[표 10] 약/강 수시·선별적 소비군 별  
각 이슈 중요도 평균 점수 및 중요 의제 응답 비율 
 
이슈 
약한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그룹A) 
강한 수시·선별적  









(1) 소니 픽처스 해킹' 논란 1.44 19.05 1.93 27.21 
(2)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  1.84 23.33 2.34 27.20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69 56.67 4.68 53.68 
(4) 새해 담뱃값 인상 4.87 62.86 6.05 69.85 
(5)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1.68 23.81 1.68 17.65 
(6) 4대강 사업 조사평가 - 4대강 





(7) 구제역 AI 확산 비상  4.11 46.19 3.43 47.79 
(8) 신고리 3호기 안전사고  2.98 35.24 3.43 36.76 












(11) 철도파업 무죄 판결 1.03 16.19 1.26 13.24 






(13) 원전 사이버공격 논란 3.22 38.57 3.89 41.91 
(14) 2015 물가 전망치 2.0%  2.82 33.81 3.40 39.71 
(15) 부동산 3법 국회통과 1.81 22.86 1.80 21.32 
(16)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4.04 44.29 3.85 52.21 






(18) 에어아시아 여객기 실종  2.50 34.76 2.79 33.09 





[표 11]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기타 변수 비교 
 
구분 
M SD  
T 
 
P 그룹 A 그룹 B 그룹 A 그룹 B 
이용시간 259.35 277.04 209.16 225.22 -.75 .457 
이용채널수 6.90 7.21 3.76 4.18 -.71 .476 
성별 1.53 1.47 .50 .50 1.21 .228 
연령 39.80 39.55 12.17 12.17 .19 .850 
학력 3.73 3.76 .46 .44 -.63 .532 
경제수준 2.52 2.49 .81 .77 .39 .701 
정치지식 2.47 2.56 1.10 1.12 -.57 .567 
정치적관심 4.57 4.51 1.28 1.10 .47 .641 
정치효능감 4.45 4.45 1.02 .90 .06 .953 
 
이용 뉴스 채널 수(소채널: a, 다채널: b)와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약한 수준: c, 강한 수준: d) 등 두 가지 변수를 교차하여 이용자 
집단을 분류하고 분류된 4개의 집단 별 H값을 도출하여 비교하였다([표 
12] 참조). 그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뉴스 채널을 이용하고 강한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을 보이는 집단(b x d)의 H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가장 높은 의제 일치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이 낮을 때에는 이용하는 채널 수에 
따른 의제 일치도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이 강할 때에는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에 따른 의제 일치도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 값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류한 
집단 간 의제일치도의 차이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과 수치가 보여주는 






[표 12] 이용 뉴스 채널 수와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수준에 따른 집단의 H값 
 소(少)채널 이용(a) 다(多)채널 이용(b) 
약한  













제 2 절 뉴스 채널 레퍼토리  
 
연구문제 1, 2, 3과 관련하여 각 뉴스 채널 하루 평균 사용량의 조합
으로 정의된 뉴스 채널 레퍼토리를 도출하기 위해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
하였다. 군집분석 방법 중 K-means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
본 수(346명)에는 재현성 평가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 수를 감안
하여 k 값은 2부터 8까지 시도하였고 그 중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k값
을 정해 총 4가지 유형의 뉴스 채널 레퍼토리를 도출하였다([표 13] 참
조).  
첫 번째 유형은 지상파 TV뉴스 중심의 중이용군이다. 전체적으로 
뉴스 이용량이 많으며, 특히 이용하는 뉴스 채널 중 지상파 TV 뉴스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종편 TV 및 신문 
혼합형이다. TV 종편 채널 이용량과 신문 이용량이 많으며, 컴퓨터나 모
바일 인터넷 채널은 언론사 사이트 이용률이 다른 군집에 비해 두드러진
다. 다른 유형에 비해 이용하는 뉴스 채널의 수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이용자의 연령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정치 지식 수준이
나 효능감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세 번째 유형은 포털 중심의 경이용




털, SNS 등 인터넷 채널과 지상파 TV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뉴스 소비 유형라고 할 만큼 큰 비중의 표본이 이 유형에 해당
된다. 마지막은 UGC + 포털 이용군이다.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중심 이
용자로서 포털 뿐 아니라 개인 운영하는 블로그나 동호회 등 UGC를 통
한 뉴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이용자들은 
정치적 관심과 효능감이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 높다.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에 대해서는 유형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어
느 정도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을 보이고 있었다([표 14~16] 참조). 
 

















TV 지상파 315.71 104.71 51.68 53.2 129.54 .000 
TV 종편 64.29 141.59 18.53 39.4 109.25 .000 
TV 케이블 22.86 63.78 16.14 22 28.19 .000 
컴퓨터포털 105 40.73 33.92 177.6 143.61 .000 
컴퓨터 SNS 8.93 8.66 7.06 19.2 2.00 .114 
컴퓨터언론 6.43 17.8 6.18 18.2 4.94 .002 
컴퓨터 UGC 4.29 1.46 3.53 20.6 6.54 .000 
모바일포털 52.86 27.44 22.25 93.6 30.65 .000 
모바일 SNS 8.93 7.93 6.05 4.4 .25 .863 
모바일언론 8.57 12.32 3.61 9.6 3.66 .013 
모바일 UGC 8.57 2.2 2.7 10.2 1.98 .117 


















[표 14] 각 뉴스 채널 레퍼토리의 뉴스 이용 특성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622.86 291.66  
106.30*** 
 
a, b, d>c 
(Dunnett T3) 
종편 TV+신문 혼합(b) 477.07 195.15 
포털 중심 경이용(c) 183.27 112.08 









종편 TV+신문 혼합(b) 10.85 4.88 
포털 중심 경이용(c) 6.29 3.20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4.77 .84  
.06 
 
- 종편 TV+신문 혼합(b) 4.77 .85 
포털 중심 경이용(c) 4.78 .74 







[표 15] 각 뉴스 채널 레퍼토리 집단 구성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종속변수 유형 m SE F 사후검증결과 
 
성별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1.64 .50  
.50 
 
- 종편 TV+신문 혼합(b) 1.51 .51 
포털 중심 경이용(c) 1.50 .50 
UGC+포털 중이용(d) 1.44 .51 
 
연령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38.29 11.41  
10.19*** 
 
b>a, c, d 
(Scheffe) 
종편 TV+신문 혼합(b) 48.98 11.03 
포털 중심 경이용(c) 38.21 11.80 
UGC+포털 중이용(d) 39.16 10.98 
 
학력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3.79 .43  
.83 
 
- 종편 TV+신문 혼합(b) 3.68 .47 
포털 중심 경이용(c) 3.76 .45 
UGC+포털 중이용(d) 3.64 .49 
 
경제수준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2.57 .76  
.25 
 
- 종편 TV+신문 혼합(b) 2.44 .95 
포털 중심 경이용(c) 2.50 .76 







[표 16] 각 뉴스 채널 레퍼토리 집단 구성원의 정치시민적 관여 특성 
종속변수 유형 m SE F 사후검증결과 
 
정치지식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1.71 1.70  
2.60 
 
- 종편 TV+신문 혼합(b) 2.87 .87 
포털 중심 경이용(c) 2.46 1.10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4.43 1.09  
2.32 
 
       - 종편 TV+신문 혼합(b) 4.76 1.01 
포털 중심 경이용(c) 4.51 1.21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4.43 .71  
1.28 
 
- 종편 TV+신문 혼합(b) 4.74 .92 
포털 중심 경이용(c) 4.38 .98 
UGC+포털 중이용(d) 4.73 1.06 
 
가설 4 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별 H 값을 도출하였다. 이용 뉴스 
채널 수는 종편 TV+신문 혼합 군(10.85)이 포털 중심 일반적 
경이용군(6.29) 보다 많이 나타났으며([표 14] 참조), H 값은 
종편 TV+신문 혼합군과 포털 중심 일반적 경이용군을 비교했을 때 
격차는 작지만 종편TV+신문 혼합군이 더 작게 나타났다([표 17] 참조).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가 많은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밖에 H 값은 포털 중심 일반적 경이용(c)이 가장 
크게(4.10) UGC+포털 중이용(d)이 가장 작게(3.94) 나타났다([표 17] 
참조). 
 













제 3 절 뉴스 소비와 뉴스관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나 수시·선별적 소비 수준에 따라 뉴스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을 한 결과, 이용하
는 뉴스 채널이 많은 집단에서 개인·흥미, 사회·정보 뉴스관이 강하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한편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수준에 따른 집
단 간 뉴스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19] 참조).  
 
[표 18] 이용 뉴스 채널 수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뉴스관 차이 
 
뉴스관 
M SD  
T 
 
P 그룹 1 그룹 2 그룹 1 그룹 2 
개인·흥미 4.74 5.06 .78 .79 -3.90 0.000 
사회·정보 4.94 5.22 .78 .77 -3.38 .001 
보수적 5.35 5.50 .83 .78 -1.74 .084 
개방적 5.01 5.11 .95 .97 -.96 .339 
(그룹 1: 소(少)채널 이용, 그룹2: 다(多)채널 이용) 
 
[표 19]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뉴스관 차이 
 
뉴스관 
M SD  
T 
 
P 그룹 A 그룹 B 그룹 A 그룹 B 
개인·흥미 4.89 4.92 .84 .73 -.31 .757 
사회·정보 5.08 5.11 .79 .76 -.35 .724 
보수적 5.43 5.42 .80 .81 .09 .930 
개방적 5.13 4.97 .89 1.06 1.41 .159 





뉴스 채널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뉴스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뉴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 정보 뉴스관과 
보수적 뉴스관에 대해서는 유형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 · 흥미 뉴스관, 개방적 뉴스관에서 유형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 분석을 한 
결과 종편 TV+신문 혼합형(M=5.20, SD=.83)이 포털 중심의 일반적 
경이용 유형(M=4.84, SD=.77)보다 개인·흥미 중심 뉴스관을 보였으며, 
종편 TV+신문 혼합형(M=5.40, SD=1.06)이 UGC+포털 중이용 
유형(M=4.79, SD=1.00)보다 개방적인 뉴스관을 보이는 것으로 





[표 20] 뉴스 채널 레퍼토리에 따른 뉴스관의 차이 









종편 TV+신문 혼합(b) 5.20 .83 
포털 중심 경이용(c) 4.84 .77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4.86 .71  
1.91/.13 
 
- 종편 TV+신문 혼합(b) 5.32 .78 
포털 중심 경이용(c) 5.05 .77 
UGC+포털 중이용(d) 5.17 .83 
 
보수적 
지상파 TV 중심 중이용(a) 5.67 .81  
1.11/.35 
 
- 종편 TV+신문 혼합(b) 5.45 .76 
포털 중심 경이용(c) 5.39 .80 
UGC+포털 중이용(d) 5.63 .85 
 
개방적 






종편 TV+신문 혼합(b) 5.40 1.06 
포털 중심 경이용(c) 5.01 .93 






제 6 장 논 의 
 
제 1 절 연구의 결론과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공중의제 일치 현상을 미디어 환경의 변화 
안에서 살펴보기 위해 첫째, 공중 의제 일치도를 이용자 중심의 의제설정 
효과를 통해 고찰하였으며, 둘째,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요인 중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의 특
성(멀티 채널 이용,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등)에 주목하였다. 셋째, 뉴
스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여러 집단을 나눠 공중의제 일치도를 비교함으
로써 뉴스 소비 패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공중을 이루는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의 정도를 함께 측정하여 공중의제 일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즉,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두드러지는 
뉴스 소비 패턴의 특성이 공중의 사회 문제 인식의 일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공중의제의 일치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변화한 미
디어 환경 안에서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의 특성이 본 연구의 또 하
나의 굵직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은 네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는 여러 뉴스 
채널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고, 뉴스를 수시·선별적으로 소비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 둘째,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과 뉴스
를 수시·선별적으로 소비하는 습관 등은 공중의제 일치도를 높이는 경
향을 보인다는 것, 셋째, 이용자는 하나의 미디어 유형 안에서도 특성이 
다른 뉴스 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뉴스 채널 레퍼토리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 넷째, 각 뉴스 채널 레퍼토리 집단은 공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멀티 미디어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소
비함에 있어 분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 바 있다
(Sunstein, 2007). 특히 뉴스 정보 소비와 관련하여 시아젝 등(Ksiazek 
et al., 2010)은 뉴스 추구자(news seeker)와 뉴스 회피자(news 
avoider)로 소비 극화(polarization)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즉 이용자
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뉴스를 선호하는 사람은 더욱 소비 기회가 
늘게 되고, 반대로 뉴스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뉴스 이외에 다른 콘텐
츠를 소비할 수 있어 뉴스를 회피하기 쉽다는 것이다(양정애 et al.,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는 이러한 주장과 상이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용 가능한 뉴스 채널이 늘어남으로써 뉴스 소비에도 분화 범위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달라진 미디어 환경 안에서 뉴스 추구자와 
회피자 중간 지대를 형성하는 뉴스 소비 특성이 발견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특히,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뉴스 소비에 대한 개념과 
실천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망의 확대와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으로 인해 뉴스는 더 이상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가까이하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뉴스를 기사 단위로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은 뉴스의 수시·선별적 소비와 관련이 
있다. 연구 결과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뉴스를 수시·선별적으로 소비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7개의 뉴스 채널을 이용
한다는 결과도 적극적인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복수의 뉴스 채널을 이용
하여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뉴스 소비 패턴이라는 것을 시사한
다. 현재 멀티 뉴스 미디어 환경은 뉴스 회피자를 소비 수준이 적극적이





한편, 현재 뉴스 소비 패턴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멀티 뉴스 채
널 이용과 수시·선별적 소비습관은 집단의 의제 일치도를 높이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공중의 의제 일치도가 
높아지는 현상(하승태 et al, 2008)과 뉴스 소비 패턴의 관련성을 시사한
다. 본 연구 결과 멀티 뉴스 채널 이용과 수시·선별적 소비습관 각각이 
공중의제 일치도에 뚜렷하게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뉴스 소비 패턴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특성이 의제설정 효과에서 수용자 
변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의제설정 효과의 결과로서 주목한 집단의 의제 일치도
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의제가 몇 가
지로 집중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하승태 등(2008)은 우리 사회의 공중 
의제 일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사회의 합의 수준이 향
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
아진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의제의 다양성이 낮은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다양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하승태 et al., 2008). 개인의 의제가 몇 가
지 주요 이슈에 집중되면 그 개인이 모인 집단의 의제 일치도는 높게 나
타날 것이다. 이것은 일치(consensus)라기 보다는 공중의 의제 단순화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제 일치가 바람직한 일치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많은 사회 이슈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중을 이루는 개개인이 많은 사회 이슈에 대
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중에 몇 가지 주요 이슈의 높은 중요
도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바람직한 의제 일치라고 




본 연구 결과 이용자가 여러 뉴스 채널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할수록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의제가 많이 나타났고, 동시에 여러 뉴스 채널
을 이용하여 뉴스를 소비하는 개인들이 모인 집단의 의제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이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그 중에 중복되는 뉴스에는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그 중복 
의제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멀
티 뉴스 채널을 이용하는 개인일수록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
회 의제는 다양한 분포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중요
하게 인식하는 의제는 몇 가지 의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멀티 뉴스 채널 이용에 따른 의제 일치는 바람직한 일치 현상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의제설정에 대한 몇 
가지 고찰이 가능하다. 첫째, 의제설정 과정에서 의제의 현저성의 수단으
로서 작용하는 노출의 반복 기제는 여전히 유효하나, 발생 기제가 과거와 
같이 하나의 뉴스 미디어 안에서 발생하기보다 전체 뉴스 미디어 안에서 
발생하며 이용자가 어떠한 경로로 뉴스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
용의 뉴스에 반복 노출될 수 있고 반복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제설정 과정에서 이용자 변인이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한 뉴스는 많은 뉴스 채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뉴스 소비가 하나의 미디어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슈를 접하게 되는지에 주목하는 즉 ‘과
정’에 기반을 둔(attention based) 의제설정 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Strömbäck et al., 2010).  
둘째, 의제설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뉴스 소비 요인 중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를 하나의 변수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의제설정 




뉴스 소비 패턴은 뉴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구분되었으며 뉴스 소비량이 
많을수록 의제 일치가 이루어져 뉴스 소비량이 의제설정 효과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어왔다(Lasorsa et al., 1990; Shaw et al., 1992).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가 많을수록 뉴스 이용량이 많은 경
향이 발견되었지만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의 수에는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수시
·선별적 뉴스 소비 경향이 생기면서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의 양이 과거
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소비의 양적인 패턴뿐 아니라 크
로스 채널과 같은 질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뉴스 소비 행위의 요소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소비 패턴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여전히 ‘미디어의’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제설정 과정의 발단인 미디어가 공중 의제에 대
한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각종 뉴스 미디어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 의제들로 공중 의제가 집중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의제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제설정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단, 소수의 뉴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컸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뉴스 미디어가 통합적으로 의제설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시·선별적 소비 경향이 높은 수준일 때 이용하
는 뉴스 채널 수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보다 의제 일치도가 조금 더 높
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뉴스를 수시·선별적으로 소비할 때 이용자가 뉴
스에 관여하는 수준이 낮고 개인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 미디어를 
통해 반복하여 노출된 미디어 의제를 수동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할 가능
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를 수시·선별적 소비 





한편, 뉴스 채널 레퍼토리에 따라 집단의 의제 일치도의 차이가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반복 노출 기제뿐 아니라 이용자가 어떤 채널을 조합하
여 뉴스를 소비하는지도 집단의 의제 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승태(2014)는 이용하는 뉴스 미디어 
유형에 따라 의제 일치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특히,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매체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의 의견 일
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인터넷 이용은 의제 중요성에 대한 합의를 감
소시킨다고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용하는 뉴스 채널의 조합 즉, 뉴스 채널 레퍼토리로 이용군을 분
류하여 각 이용군의 의제 일치도를 비교하였는데, 뉴스 이용자의 대다수
를 차지하는 집단은 인터넷 포털과 지상파 TV 위주로 뉴스를 소비하고 
전반적으로 뉴스 이용량이 적은 유형이었으며, 이 이용군의 의제 일치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포털뿐 아니라 언론사 사이트, 블로그나 동
호회 같은 뉴스 채널 이용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 UGC +포털 중심의 
이용군의 의제 일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이용군 간에는 이용 뉴
스 채널 수나 수시·선별적 소비 수준 등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이용하는 뉴스 채널의 내용적 특성에 기인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 TV 방송 뉴스나 포털은 종합적이며 평준화된 뉴스를 제공하는 특성
이 있다면 인터넷 상의 언론사 사이트나 블로그, 동호회 사이트와 같은 
UGC는 특정 성향에 바탕을 둔 뉴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정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혜경 등(2007)이 밝혔듯이 같은 인터넷 매체 뉴스 이용자라
고 하더라도 사이트 유형 별로 소비하는 뉴스 주제와 같은 뉴스 소비 패
턴이 다를 수 있다. 기존 하승태의 연구(2014)는 인터넷 매체 내에 다양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털의 이용이 의제 일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TV 매체 내에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뉴스 채널의 구분이 의미가 있었다. 뉴스 채널 
레퍼토리 군집 결과 지상파 TV 채널 이용군과 종편 TV 채널 및 신문 
이용 비중이 높은 이용군이 구분되었다. 특히 종편 TV 채널과 신문 이
용 비중이 높은 이용군은 연령대나 뉴스관에 있어 다른 이용군들과 차이
가 두드러졌다. 다른 이용군들보다 이 집단의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이 
집단의 뉴스관은 다른 이용군들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
스가 전문성, 심층성을 갖춘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정보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라면 이 집단의 경우 뉴스를 개인적 가치 중심의 흥미로운 정보 
또는 누구든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보는 확장된 뉴스관을 보였다. 이
는 뉴스를 이용하는 패턴 때문에 다른 뉴스관을 보였다기보다는 인구사
회학적인 속성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연령대가 높은 뉴스 
이용자들은 젊은 연령층보다 정치적 관심이 많으며 정치나 사회적 이슈
에 흥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개인적 흥미 거리로서 바
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과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 안에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변
화가 뉴스관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뉴스관의 변화 양상을 탐색
해 본 결과, 뉴스를 전문성, 심층성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를 지닌 정보로 
보는 기존의 뉴스관은 유지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주
체 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하는 뉴
스 채널 수가 많은 소비군에서 뉴스 효용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
는데 이를 통해 뉴스관과 뉴스 소비는 쌍방향적인 상호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있다. 먼저,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 소비 패턴을 반영하여 
의제 설정 과정을 재조명하였으며 이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에 대한 새로
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중의제 일치 현상을 집단
의 일치도와 더불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
의 수를 추가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보다 입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미디어 의제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미
디어 의제가 공중 의제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미디어 의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하는 뉴스 채널 수에 
따른 의제 일치도를 살피는 데에 있어 이용자가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공중 의제가 뉴스 채널 간에 중복되는 미디어 의제와 일치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뉴스 채널 간 중복되는 의제가 중복되는 정도에 대한 측정이 있다면 
더욱 정확한 설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습관을 더 구체화하여 측정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수시·선별적 소비는 틈새 시간을 이용하여 수시
로 뉴스를 소비하며 짧은 시간에 주요한 뉴스를 훑어보는 경향을 의미했
다.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경향에 주목한 선행 연구가 없어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 문항을 확보하지 못해 의도하는 바를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응답을 이끌어냈다. 체계적인 지수를 구성하여 수시·선별적 뉴스 소비 
경향을 측정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뉴스 소비 패턴의 특성(멀티 뉴스 채널 이용,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에 
따라 나눈 집단 간 의제 일치도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로 이용했던 H값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여 각각의 소비 패턴 특성의 뚜렷한 영향력을 검증할 
수는 없없다. 이러한 결과는 제시한 이슈들이 모두 2주간 미디어에 주요
하게 노출된 이슈들로서 각 이슈의 중요도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단, 모든 수치의 차이
가 미미하지만 예측한 방향대로 나타났으며 몇몇 의제에 대한 응답 비율
이나 중요도 점수의 집중도를 통해 가설의 경향성을 확인했다. 따라서 추
후 의제설정 과정에서 멀티 뉴스 채널 이용, 수시·선별적 소비 습관 등
을 뉴스 소비 변수로서 고려해야 할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중의 문제 인식을 넓이 차원에서만 분석했다는 점이다. 
공중의 뉴스 소비에 따른 문제 인식은 얼만큼 넓은 범위의 사회 이슈로 
나타나며 얼마나 이슈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사회 문제가 공중이 이슈로 인식하여 공중 의제로 발전하고 
정부 의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공중이 단순히 사회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때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중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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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increasing degree of public consensus on 
importance of social agenda based on the Agenda-setting theory. The 
analysis focused on user’s news consuming patterns in a 
contemporary news media environment as the user factor on 
Agenda-setting effect.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news use pattern and public agenda consensus. 




multi news channels and consuming news frequently and selectively. 
This study compared the degrees of public agenda consensus among 
several news user groups sorted according to the news consuming 
patterns including news channel repertory. Also, the number of 
individual agenda was considered to explain public agenda consensus 
specifically.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d the relations between 
news use and news perception.  
A Web-based survey(N=346)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news users tend to use many news channels and 
consume news frequently and sel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user 
groups with strong tendency of these patterns seem to be more likely 
to have high degree of public consensus on importance of social 
agenda and especially using multi news channel affects a number of 
public agenda on individual level. Several news channel repertories 
were found such as terrestrial TV based heavy user group, general 
programming TV + newspaper user group, internet portal based light 
user group and internet UGC(User Generated Contents) + portal 
based user group. The analysis also showed general programming TV 




The conclusion worth noting is that contemporary news use pattern, 
consuming news frequently and selectively with many news channel 
has to do with public consensus on importance of social agenda. This 
public consensus seems to be an agreement on agenda importance 
rather than si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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